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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1. 28.(수) 12:00 이후 배포 2026. 1. 28.(수) 

건강보험 2025년도 당기수지 4,996억 원
- 건보재정 5년 연속 흑자에도 불구, 흑자 규모는 가파르게 감소 추세 -

◆ (수입) 보험료 수입 4% 증가, 정부지원금 증액 및 전략적 자금운용으로

전년 대비 3.8조 원 증가한 102.9조원

◆ (지출) 보험급여비는 8.4% 증가하였으나, 4월부터 시작된 선지급 상환으로

전년 대비 5조원 증가한 102.4조 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5년도 건강보험 재정이 현금

흐름 기준으로 4,996억 원 당기수지 흑자로 집계되었고,

○ 5년 연속 흑자재정을 유지하며 누적 준비금은 30조 2,217억 원을

적립하였다고 밝혔다.

< ’18~’25년 건강보험 재정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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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건강보험 재정 현황 >

(현금흐름 기준, 단위: 억 원, %)

구    분 2024년 (A) 2025년 (B) 전년대비(B-A)

수 
입

계 990,870 1,028,585 37,715 (3.8)
∘보험료수입 839,520 872,776 33,256 (4.0)

∘정부지원금 121,658 124,913 3,255 (2.7)

∘기타수입 29,692 30,896 1,204 (4.1)

지 
출

계 973,626 1,023,589 49,963 (5.1)
∘보험급여비 937,685 1,016,650 78,965 (8.4)

∘선지급 14,844 △14,844 - -

∘기타사업비 등 21,097 21,783 686 (3.3)

수 
지

당 기 17,244      4,996 △12,248

누 적 297,221 302,217 4,996

   ※ 기타수입: 차상위지원금, 이자수입 등 / 기타사업비 등: 심평원부담금, 통합징수분담금 등

□ 총수입은 102조 8,585억원으로 전년 대비 3조 7,715억원(3.8%) 증가

하였다.

※ 총수입 증가율: (’22) 10.3% → (’23) 6.9% → (’24) 4.4% → (’25) 3.8%

○ 보험료 수입은 전년 대비 3조 3,256억원(4.0%) 증가하였으며, 정부

지원금 증액(3,255억원) 및 전략적 자금운용(7,088억원)으로 총수입은

전년 대비 약 3.8조원 증가하였다.

○ 보험료 수입의 경우, 직장보험료는 가입자 수 및 보수월액 증가

둔화와 2년 연속(’24~’25년) 보험료율 동결 영향으로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감소(’24년 3.8%→’25년 3.5%)하였으나,

 지역보험료는 ’24년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 완화 정책*으로 인한

감소 이후 ’25년에 다시 증가세가 회복(7.7%)됨에 따라 전체 보험료의

증가율이 전년보다 상승(4.0%)하였다.

* 재산보험료 기본공제 확대(5천만원→1억원) 및 자동차보험료 부과 폐지(’24.2월)

※ 보험료 수입 증가율 : (’22) 10.6% → (’23) 6.5% → (’24) 3.0% → (’25)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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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수입 주요 요소별 증감률 변화

  - 직장보험료 증가율: (’22) 12.0% → (’23) 8.3% → (’24) 3.8% → (’25) 3.5%

   ⦁직장가입자 수 증가율: (’22) 3.2% → (’23) 1.9% → (’24) 1.1% → (’25) 0.5%

   ⦁보수월액 증가율: (’22) 4.0%→ (’23) 4.7%→ (’24) 3.1% → (’25) 2.7% 

  - 지역보험료 증가율: (’22) 2.6% → (’23) △5.2% → (’24) △3.1% → (’25) 7.7%

     ※ 2단계 부과체계 개편(’22.9월)과 재산보험료 기본공제 확대(5천만원→1억원) · 자동차

보험료 부과 폐지(’24.2월)에 따라 ’23~’24년 지역보험료 감소

○ 정부지원금은 12.5조원(일반회계 10.6조원, 건강증진기금 1.9조원) 교부

되어, 전년 대비 3,255억원이 증액되었다.

○ 또한, 금융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한 전략적 자금운용으로 목표수익률

(3.11%)보다 0.16%p 상회한 3.27%의 수익률을 기록하여, 7,088억원의

현금 수익을 창출하였다.

※ 만기 미도래 실적 포함된 평가이익(건강·장기요양)은 총 1조 1,376억원

(잠정)으로, 3년 연속 매년 1조원 이상 운용수익 창출

□ 총지출은 102조 3,589억 원으로, 전년 대비 4조 9,963억 원(5.1%) 증가

하였다.

※ 총 지출 증가율: (’22) 9.6% → (’23) 6.6% → (’24) 7.2% → (’25) 5.1%

○ 보험급여비는 수가 인상(1.96%), 비상진료 지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본격 시행 등으로 전년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여 전년

대비 7조 8,965억 원(8.4%) 증가하였다.

※ 보험급여비 증가율: (’22) 9.8% → (’23) 6.8% → (’24) 5.6% → (’25) 8.4%  

○ 다만, ’24년도에 전공의 이탈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수련병원에

선지급(1조 4,844억 원)한 금액이 ’25년 전액 상환되어 총지출 증가율은

전년 대비 다소 둔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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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은 5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 상황이나, 흑자 규모가 점차

감소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 저성장 고착화*,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으로 보험료수입 기반 확보

여력이 감소되고 있으며,

* 무역협상타결, 소비․투자 여건 개선 등으로 회복세 예상되나, 잠재성장률 1% 수준

** 생산연령인구 비율(국가데이터처, ’23.12.) : (’25) 69.5% → (’28) 67.6% → (’30) 66.6%

○ 필수의료 확충, 의료개혁, 국정과제 등 정부정책 이행을 위한

건보재정 투입이 계획된 상황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보다 능동적인 재정관리가 필요하다.

 특히,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상병수당 제도화 등 상당한 재정

소요를 수반하는 국정과제가 계획되어 있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건강보험 재정 전망을 할 필요가 있다.

□ 공단은 그간 적정진료추진단*(NHIS-CAMP)에서 근거중심의 급여분석

등을 통해 보험급여 지출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기반을 다져, 적정진료 문화를 정착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 NHIS-CAMP(적정진료추진단): Coalition for Appropriate Medical care Promotion

○ 불법개설기관의 질 낮은 의료서비스와 위법 행위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권한*(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특사경) 제도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고,

*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시 대통령 지시 사항(’25.12.16.):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을 주고 필요한 만큼 지정하여 조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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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과다 외래이용 관리 강화*로 적정의료이용을 유도하고, 건강

생활실천지원금제 및 건강100세운동교실 확대 등으로 예방중심의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점차 강화할 계획이다.

* 연간 외래횟수 365회 초과 시 초과 외래 진료에 대해 본인부담률 90% 적용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026년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정부 출범 2년차 국정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하므로 꼼꼼한 지출관리와 건전한 의료이용문화 확산을

바탕으로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재정관리실 책임자 부  장 현경래 (033-736-1304)

재정분석부
담당자

팀  장 김나영 (033-736-1346)

팀  장 강미정 (033-736-1335)

배포 부서 홍보실 책임자 부  장 차철호 (033-736-1404)

미디어소통부 담당자 팀  장 이경아 (033-736-1420)


